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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초고온 플라즈마 환경

에서의 가혹한 열속과 입자 침식 조건을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고내구성 대면재 및 구조재

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사업에서는 플라즈마 입자의 강한 충돌

과 높은 열속을 견디기 위해 융점이 높은 텅스텐을 디버터용 대면재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 텅스텐을 디버터용 대면재로 사용하는 것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열핵융합 로에 사고로 인하여 공기가 들어갈 경우 텅스텐은 휘발되기 쉬운 

방사성의 산화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것이 유출 될 경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꼭 해결 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

오른 것 중 하나가 자기 부동태화 텅스텐 합금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

서 텅스텐 기반의 자기 부동태화 합금을 개발 중에 있다. 산화 저항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된 합금 조성으로는 W-Si-Cr, W-Si-Zr, W-Cr-Ti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보고된 합금

보다 산화 저항성이 뛰어난, 다원계로 이뤄진 텅스텐 기반 합금을 개발하기 위하여 W, Cr, 
Ti 및 W, Ta, Cr, V, Ti 이 혼합된 금속 분말을 초경 볼을 이용한 고 에너지 볼 밀링을 통

하여 기계적 합금화 공정을 연구하였다. 기계적 합금화된 분말의 결정 구조 변화 및 미세조

직을 X선 회절 분석과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고 에너지 볼 밀링 시간이 기

계적합금화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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